
보도 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4. 8. 2.(금) 배포 시 배포 2024. 8. 2.(금)

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·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
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

<보도 주요 내용>

  이데일리는 8월 1일(목) 「개 사육농가 보상 ‘마리당 30만원’...3년치 보상땐 

4500억」제하 기사에서 “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‘육견업계 실태조사’에 

따라 전폐업 보상 산정 단가를 개 1마리당 연간 30만원으로 책정”이라는 

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 

<농림축산식품부 설명>

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업계의 전․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관계부처 

협의 중이며,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. 

  정부는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재정당국 협의를 

거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며,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

발표할 예정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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